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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 절차에 함정 있어
- 중앙선관위. 외교부 네 탓 공방 속에 재외국민 선거 치루기 힘들어
- 재외국민 투표용지 분실 방지를 위한 외교부의 대책 필요

□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이 중앙선관위

와 외교부의 20대 총선 재외국민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투표완료 투표용지의 국내 이송 

절차에 문제가 있고, 이중 개표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모의 재외선거 평가서” 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이뤄진 

모의선거의 투표 파우치(이하 외교행낭)가 분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외교부 재외공관 선거담

당자들의 선거 업무 인식 부재와 관심도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외교부의 “20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 준비현황”에서는 재외공관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실정이다. 20대 총선을 위한 

재외국민선거 실무 철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20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는 ‘15년 11월 15일부터 ‘16년 2월 13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이뤄지고, ‘16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에 제20대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9일, 전세계 167개 공관에서는 모의 재외선거 투표

가 실시된 바 있다. 

□ 모의 재외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평가서는 다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담당자의 업무 인식과 책임의식 저조, 2) 일부 국가의 외교통신망 두절 

발생, 3) 재외투표 회송과 관련해 2개 공관에서 운송장이 분실되었고, 1개 공관에서는 항공사간 

인계·인수 오류가 발생해 외교행낭의 국내 미도착 사례 발생.

□ 재외국민 선거 투표는 6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매일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봉한다. 6일 

동안 모인 투표완료 투표봉투가 외교행낭에 담겨져서 항공기를 통해 국내의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을 하면 외교부 직원은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외교행낭을 인수인계한다. 중앙선관위 직원은 인

수인계를 받은 외교행낭을 개봉한 후 우정사업본부로 투표봉투를 보내게 되며, 우정사업본부는 투

표봉투 낱개별로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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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의원은 “현재 재외국민 선거시스템은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되는데, 이번 모의선거

에서 나타난 문제처럼 재외국민의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외교행낭이 국내에 도착하지 않아 투표용

지 분실이 발생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 받는 아주 큰 문제다”며, “또한, 외교부로부터 투

표결과 봉투를 담은 외교행낭을 중앙선관위가 개봉할 때 1차, 중앙선관위가 우정사업본부로 투표

봉투를 보낼 때 2차, 우정사업본부가 선거구별로 투표봉투를 나눌 때 3차, 이렇게 3차에 걸쳐 투

표결과 봉투가 분실·개봉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또한, 김영우 의원은 “우리 재외공관에서 외교행낭으로 회송되는 투표용지의 분실 방지를 위해서

는 외교부 재외공관의 업무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담당자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한 편, 중앙선관위

와 외교부의 협업을 통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비밀투표를 보장

하고 개표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바로 개표를 실시해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거나, 중앙선관위가 일괄개표 한 다음 해당선거구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